
 

 

 

 

아쉬움이 남는 2018년 

베트남 대표지수인 VN지수는 892.45로 2018년을 마감했다.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28일 지수는 

오전 장부터 오후 장까지 900을 유지하는 듯 했으나, 막판 급락했다.  

지지선인 900선이 무너진 것은 빈그룹(VIC)이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이다. VIC는 VN지수 시총의 

약 11%를 차지하는데, 장 마감 후 동시호가 시간에 급락하면서 지수를 큰 폭 끌어내렸다.  

이로서 2018년 지수는 연초 대비 –9.3% 수익률을 기록했다. 4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2017년 대비 저조했다.  

VIC와 SAB의 수상한 주가 움직임 

지난 28일 두 종목의 희비가 교차했다. 베트남 시총 1위 빈그룹(VIC)이 6.93% 하락한 반면, 5위

사베코(SAB)는 6.62% 상승했다.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에 대형주들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움직인 것에는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두 종목 모두 장중에는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후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

가 급격히 움직였다. 하지만 이 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도, 공시도 발표되지 않았다. 

동시호가 시간에 VIC의 급락을 야기한 매도 금액은 286억동(13.7억원*) 수준이며, SAB의 급상승

을 야기한 매수 금액은 83억동(4억원*) 수준이었다. 모두 각각의 단일 주체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상한 주가 움직임에는 기업 자체의 이유가 아닌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1) VN지수를 벤치마크로 추종하며, 2) VIC의 비중이 적고 SAB의 비중이 큰 펀드나 ETF에

서 의도적으로 위 거래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펀드나 ETF에겐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시호가 시간에 VIC를 시가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SAB를 시가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손실을 봤을지라도, 2018년 연 수익률을 VN지수 대비 아웃퍼폼시켰다면 해당 펀드나 ETF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물론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펀드나 ETF가 위 거래를 주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우

리는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기록했던 VIC의 하락과 SAB의 상승이 올해 첫 거래일에도 이어질 가

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 12월 28일 매매기준율(100동 = 4.81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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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식시장 

마무리가 석연치 않았던 2018년 

�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VN지수는 892.45(-9.3% YTD)로 마감 

� 시총 1위 VIC는 6.93% 하락한 반면, 5위 SAB는 6.62% 상승. 두 종목 모두 장중에는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후 동시호가 시간에 주가가 급격히 움직임 

� 우리는 1) VN지수를 벤치마크로 추종하며, 2) VIC 비중이 적고 SAB 비중이 큰 펀드나 ETF에

서 의도적으로 위 거래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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